
  “주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?” “국민배우 안성
기씨”는 정답이 아니다. 예전에는 그였는데 요즘
은 아니란다, 정답은 “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
송해씨”다. 연세가 80대 중반인데도 돈을 벌고, 
전국을 돌며 질 좋고 맛있는 특산물을 선물로 받
아 집에다 한아름씩 가져다주니 주부들이 선망하
는 것은 당연하다.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태를 반
영하는 아린 현실,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.

  요즘 대졸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
고 있지만 막상 취업을 해도 40대에 이미 실직
에 몸을 떨어야 한다. 천운으로 정년퇴직을 해도 
55~57세면 거리로 나와야 한다. 길어진 기대수
명으로 집에서 소일하기에는 너무 젊다. 하루 세 
번 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는 짜증이 난다. 송해씨 
가족이 부러울 뿐이다.

  노년은 해가 지고 어둑할 때를 뜻하는 황혼기라 
한다. 십여 년 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대통령 
출마의 변으로 ‘황혼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’라고 
했던 말이 기억난다. 셰익스피어는 노년을 겨울에 
비유했다. 그는 “뜻대로 하세요”라는 작품에서 등
장인물 애덤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.
“비록 늙어 보이지만 건강하고 원기 왕성합니다. 
젊은 시절 거칠고 드센 술을 내 몸에 들이부은 적
이 없기 때문입니다. 허약과 무기력의 길을 뻔뻔
스럽게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리하여 
내 나이는 활기찬 겨울로서 서리가 내렸지만 온화
합니다.” (노년의 역사, 팻 테인 엮음, 글항아리 
출판)

  그러나 활기찬 겨울을 보내기에는 냉랭한 현실
의 추위가 너무 매섭다. 고희를 넘긴 정진홍 전 서
울대 교수는 “노인을 위한다는 이런저런 제도가 

늙은이를 교묘하게 소외시켜 공동체 삶의 자리에 
덜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징표로 기능하고 있다는 
생각에 이르면 일흔의 자의식은 극에 달합니다.”
라고 꼬집었다. (노년의 인생에 길을 묻다, 궁리 
출판)

  통계청 자료(2009년)를 보면 55~79세 인구 
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58%, 이 가운데 남성은 
72%에 이른다. 네 명 중 세 명이다. 구직자들은 
자신의 원숙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싶지만 대
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기능수준이 낮은 직종이다. 
그나마도 노동대체성이 커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
모른다. 고용촉진법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
항이어서 실효성도 적다.

 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들은 취미생
활이나 자원봉사로 활기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
이 많다. 충북 제천시에 사는 심상호라는 분은 환
갑 전후의 나이에 중국 실크로드 수만리의 길을 
당나귀를 끌고 도전했다. 일본 NHK의 실크로드
라는 다큐멘터리에 열광해 평생 꿈꾸었던 일이다. 
꾀 많은 당나귀가 말썽을 부려 도중에 헐값에 팔
아버렸지만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다고 수
기에 적고 있다.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노
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. 정
진홍 교수는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 등
의 연령대는 단절이 아닌 매듭으로, 노년의 대비
는 젊을수록 빠를수록 좋다고 충고한다.

  2천년 전 고대 로마의 극작가 세네카는 이런 경
구를 남겼다. “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, 권리를 지
키며, 누구든 의지하려 하지 않고, 마지막 숨을 거
두기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려 할 때만 존중받을 것
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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